
 〈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소공동체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집주인은 간단한 차로 교우를 대접하면 큰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소공동체 모임 준비 :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 성서, 묵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등

  1. 시작 성가: 89장(주 하느님 자비로이), 55장(착하신 목자)           

  2. 묵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준다. 5단을 봉헌한다.

  3. 성서 읽기: 요한 9장 1-41절 (어둠에서 빛으로) 

           요한 10장 1-10절 (참된 목자요 문이신 예수님)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서를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하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하라.(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새 교우 인사, 공지사항, 다음모임 결정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92장(구세주 내 주 천주여), 29장(주 예수 따르기로)

          



[아시겠지만] 

＊성체만 영해도 미사에 참여한 것이 되나요＊

  하느님께서는 성체 성혈뿐 아니라 당신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미사 때 성체 성혈만 받아 영하면 반쪽만 영하는 것이

요, 말씀까지 받아 영할 때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

니다.

  전에는 예비 미사 정도로만 생각되어 오던 ‘말씀 전례’ 부분이 제2차 바

티칸공의회에서 다시 부각됨으로써 지금은 ‘성찬 전례’ 못지 않게 미사 안에

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말씀 전례’는 그리스도 생애의 사건, 또 그 장면의 신비, 그때 그 장소

를 상기시킴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업적을 이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께 감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말씀 전례는 말씀 안에 현존

하시는 주님을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구원 신비를 기념함으로써 성찬 

전례를 준비시킵니다.

  미사는 말씀 의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 전례’에 이어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는 생각만

으로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는 것이 ‘성

찬 전례’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감정, 찬미의 노

래, 봉헌의 의지를 표현하고 싶은, 즉 하느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인자한 분이신 가를 신앙으로 선언하고,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

에서 ‘성찬 전례’는 저절로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사에서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에 제대로 참여할 때, 우

리는 미사에 온전하게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성서묵상 1〉

주제: 어둠에서 빛으로(요한 9,1-41)
  

    

   

나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앞못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잘 보게 되었다는 것뿐입니

       다.”-67절-

    ● 당신의 신앙이 차츰 성장하심을 깨닫습니까?

 

<성서묵상 2>     

주제: 참된 목자요 문이신 예수님(요한 10, 1-10)

     예수께서는 ‘목자’이시며 동시에 교회를 위해 일할 수많은 목자들이 통과해야 할 

‘문’이시다. 생명의 문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본보기를 남겨 주셨다.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으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던 

것이다. 양떼를 보살피는 그 분의 방법과 유다계 지도자들의 방법은 ‘진짜 목자’와 ‘도

둑’에 비유된다. 목자와 도둑의 뚜렷한 차이점은 양을 다루는 방법에서 나타난다. 도둑

의 목적은 양의 생명을 죽여 이익을 취하는 것이지만 목자는 생명을 줄 뿐 아니라 더욱 

풍성히 해 준다는 것이다. 생명을 풍성히 해 준다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아버지와의 합일을 통해 얻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뜻이다.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나눔: “도둑은 다만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오지만...” -10절- 

    ● 일부 신흥 종교 교주들이 일으키는 사회적 물의를 보면서 거짓 목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습니까?

 



                            


